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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일 처리를 통한 국내 밀 품종의 생육기간 단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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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밀의 세대 촉진을 위해 온실에서 22°C, 광조건 22시간과 17°C, 암조건 2시간을 반복적으로 처리하여 1년에 6세대까지 

전개할 수 있는 스피드육종법이 제안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스피드육종법을 응용하여 국내 기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, 

대량 육종 집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 촉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재료는 금강, 조경, 백강, 중모2008을 사용하였으며, 각 품종의 종자를 상온에서 48시간 침종한 후 12cm 소형 포트(650cc)

와 72구 육묘상자(34cc/구)에 각각 1립씩 파종하였다. 일장 처리는 명조건 22시간/암조건 2시간을 반복하였다. 한편 명조건은 

낮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, 야간에만 형광등을 이용하여 18 ~ 03시, 05 ~ 08시까지 인공조명을 하였다. 온도조건은 겨

울철에만 온실 내 최저 온도를 25°C로 설정하였다. 생육조사는 농촌진흥청 조사기준에 준하여 출수기, 간장, 수장 및 수당립

수를 조사하였다. 수확적기 구명을 위해 출수 후 14일, 17일, 20일에 각각 수확하여 발아실험을 수행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조경과 백강의 출수일수는 45일 내외로 스피드 육종 시스템을 이용한 세대단축이 가능하였지만, 금강과 중모2008은 출수일

수가 85일 내외로 늦어 시스템의 접목이 불가능하였다. 출수 후 20일에 수확 시 종자는 미성숙 상태였지만 건조 및 저온처리 

후 생리적으로 성숙기에 도달하여 100% 발아하였다. 11월부터 6월까지 장일 조건에서 조경의 출수기를 분석한 결과, 평균 

출수일수는 40일이었으며 4월 이후 출수일수가 점점 감소하였는데, 이는 자연광 일조 시간이 증가하고 외부 온도가 상승하였

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. 장일 조건에서 작물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, 육묘상자에서 수당립수가 12개 이상 확보되어 세

대단축에 적정한 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. 따라서 온실에서 22시간 장일 처리를 하여 국내 밀 품종의 생육기간을 단축시키고, 

이를 품종 육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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